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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욱강   욱   
자유기고가자유기고가

  신록의 창포 향기 가슴 설레는 신록의 창포 향기 가슴 설레는 
단오(端午)단오(端午)

단오(端午)단오(端午)는 전통 명절로서 오랜 옛날부터 성대하게 맞이하였다. 음력 5월 5일로 단오의 ‘단(端)’는 전통 명절로서 오랜 옛날부터 성대하게 맞이하였다. 음력 5월 5일로 단오의 ‘단(端)’

자는 ‘처음’ 곧 첫번째를 뜻하고 ‘오(午)’자는 ‘오(五)’, 곧 다섯을 뜻하므로 ‘초닷새(初五자는 ‘처음’ 곧 첫번째를 뜻하고 ‘오(午)’자는 ‘오(五)’, 곧 다섯을 뜻하므로 ‘초닷새(初五

日)‘라는 뜻이 된다. 단오는 일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 해서 최대의 명절로 삼았다. 더운 日)‘라는 뜻이 된다. 단오는 일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 해서 최대의 명절로 삼았다. 더운 

여름을 맞기 전의 초하의 계절에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祈豊祭)이기도 했다.여름을 맞기 전의 초하의 계절에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祈豊祭)이기도 했다.

 숲이 푸르른 가장 좋은 계절에 있는 단오는 일명 수릿날(戍衣日), 중오절(重午節), 천중절(天中節),  숲이 푸르른 가장 좋은 계절에 있는 단오는 일명 수릿날(戍衣日), 중오절(重午節), 천중절(天中節), 

단양(端陽)이라고도 한다. 단오의 유래는 중국 초나라 회왕때부터로 전해 온다. 굴원(屈原)이라는 신단양(端陽)이라고도 한다. 단오의 유래는 중국 초나라 회왕때부터로 전해 온다. 굴원(屈原)이라는 신

하가 간신들의 모함에 자신의 지조를 보이기 위해 멱라수에 투신해 자살하였는데 그 날이 5월 5일 이하가 간신들의 모함에 자신의 지조를 보이기 위해 멱라수에 투신해 자살하였는데 그 날이 5월 5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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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록의 창포 향기 가슴 설레는 단오(端午) ●●●

었다. 그 뒤 해마다 굴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었다. 그 뒤 해마다 굴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

해져서 단오가 되었다고 한다. 해져서 단오가 되었다고 한다. 

 단오를 수릿날이라고도 하는데 수리란 신(神)이라는 뜻과 ‘높다’는 뜻으로 이것을 합치면 ‘높 단오를 수릿날이라고도 하는데 수리란 신(神)이라는 뜻과 ‘높다’는 뜻으로 이것을 합치면 ‘높

은 신이 오시는 날’이라는 의미가 된다. ‘열양세시기’에는 이날 밥을 수뢰(水瀨:물의 여울)에 던은 신이 오시는 날’이라는 의미가 된다. ‘열양세시기’에는 이날 밥을 수뢰(水瀨:물의 여울)에 던

져 굴원에게 제사지내는 풍속이 있으므로 ‘수릿날’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날 져 굴원에게 제사지내는 풍속이 있으므로 ‘수릿날’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날 

산에서 자라는 수리취(草)라는 나물과 쑥을 뜯어 떡을 해서 먹었는데 떡의 둥그런 모양이 마치 수레산에서 자라는 수리취(草)라는 나물과 쑥을 뜯어 떡을 해서 먹었는데 떡의 둥그런 모양이 마치 수레

바퀴와 같아서 수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도 전바퀴와 같아서 수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도 전

한다.한다.

 단오에 여자들은 창포(菖蒲) 삶은 물에 머리를 감 단오에 여자들은 창포(菖蒲) 삶은 물에 머리를 감

았다. 갯가나 우물가에 피어난 창포를 뜯어다가 장았다. 갯가나 우물가에 피어난 창포를 뜯어다가 장

독간에서 하루 밤을 재우며 밤이슬을 맞힌다. 다음독간에서 하루 밤을 재우며 밤이슬을 맞힌다. 다음

날 가마솥에 물을 길어다 잎사귀를 떼어낸 창포의 날 가마솥에 물을 길어다 잎사귀를 떼어낸 창포의 

줄거리를 푹 끓였다. 창포를 끓인 물은 약간 거무스줄거리를 푹 끓였다. 창포를 끓인 물은 약간 거무스

름한 빛을 띄우게 된다. 이렇게 해서 머리를 감으면 름한 빛을 띄우게 된다. 이렇게 해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에 윤기가 흐르며 빠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부녀자들은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창포머리카락에 윤기가 흐르며 빠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부녀자들은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창포

가 무성한 못가나 물가에 가서 ‘물맞이 놀이’를 하는 풍속도 있었다. 가 무성한 못가나 물가에 가서 ‘물맞이 놀이’를 하는 풍속도 있었다. 

 창포가 만발하는 단오 날에 남자들은 창포뿌리로 술을 담아 마시기도 하였으며 창포떡, 창포김치 창포가 만발하는 단오 날에 남자들은 창포뿌리로 술을 담아 마시기도 하였으며 창포떡, 창포김치

도 해 먹었다고 전한다. 또한 단오장이라 하여 창포 뿌리를 잘라 비녀를 만들어 이날 하루 부녀자들도 해 먹었다고 전한다. 또한 단오장이라 하여 창포 뿌리를 잘라 비녀를 만들어 이날 하루 부녀자들

은 머리에 꽂고 다녔다. 비녀에는 수(壽), 복(福)자를 새기기도 하고 연지로 붉게 칠하기도 한다. 붉은 은 머리에 꽂고 다녔다. 비녀에는 수(壽), 복(福)자를 새기기도 하고 연지로 붉게 칠하기도 한다. 붉은 

색은 양색(陽色)으로 귀신을 쫓는 기능을 가진데서 생긴 풍속이다. 색은 양색(陽色)으로 귀신을 쫓는 기능을 가진데서 생긴 풍속이다. 

 그밖에도 창포와 관련된 민속이야기는 많이 전해오고 있다. ‘본초강목’에서는 창포즙을 장기간  그밖에도 창포와 관련된 민속이야기는 많이 전해오고 있다. ‘본초강목’에서는 창포즙을 장기간 

복용하면 귀와 눈이 맑아지고 건망증이 사라지며 불로 장수한다고 했다. 창포 꽃을 따서 말린 것을 복용하면 귀와 눈이 맑아지고 건망증이 사라지며 불로 장수한다고 했다. 창포 꽃을 따서 말린 것을 

요 밑에 깔고 자면 모기, 빈대, 벼룩 따위의 물 것이 접근하지 못하고 병마나 액귀도 침범하지 못한다요 밑에 깔고 자면 모기, 빈대, 벼룩 따위의 물 것이 접근하지 못하고 병마나 액귀도 침범하지 못한다

고 한다. 창포줄기로 엮은 방석도 그와 같은 벽사(?邪:귀신을 물리치는 것)의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고 한다. 창포줄기로 엮은 방석도 그와 같은 벽사(?邪:귀신을 물리치는 것)의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단오에는 예부터 많은 의례가 행해졌다. 궁중에서는 신하들이 단오첩을 궁중에 올리고, 공조와 지 단오에는 예부터 많은 의례가 행해졌다. 궁중에서는 신하들이 단오첩을 궁중에 올리고, 공조와 지

방에서 부채를 만들어 진상하면 임금이 이것을 신하들에게 나누어준다. 시골에서 생색내는 것은 여방에서 부채를 만들어 진상하면 임금이 이것을 신하들에게 나누어준다. 시골에서 생색내는 것은 여

름 부채, 겨울 책력이라고 했다. 부채 중에서 전주와 나주에서 만든 것을 최상품으로 쳤다. 흰 살로 름 부채, 겨울 책력이라고 했다. 부채 중에서 전주와 나주에서 만든 것을 최상품으로 쳤다. 흰 살로 

이루어진 것을 백첩(白貼)이라 하고, 살에 옻칠한 것을 칠첩(漆貼)이라 하는데 40∼50살의 큰 부채이이루어진 것을 백첩(白貼)이라 하고, 살에 옻칠한 것을 칠첩(漆貼)이라 하는데 40∼50살의 큰 부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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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채의 종류는 승두선, 어두선, 합죽선, 반죽선, 외각선, 내각선 등이 있다.  다. 부채의 종류는 승두선, 어두선, 합죽선, 반죽선, 외각선, 내각선 등이 있다.  

 단오 명절식으로는 수리취떡과 앵두화채가 있다. 수리취는 모양이 보통의 취나물과 같이 둥글다.  단오 명절식으로는 수리취떡과 앵두화채가 있다. 수리취는 모양이 보통의 취나물과 같이 둥글다. 

멥쌀가루와 섞어 떡을 만드는데 이 떡을 수리취떡, 쑥떡이라고 한다. 앵두는 여러 과실 중에 가장 먼멥쌀가루와 섞어 떡을 만드는데 이 떡을 수리취떡, 쑥떡이라고 한다. 앵두는 여러 과실 중에 가장 먼

저 익으며 단오절이 제철이어서 궁중에 진상하고 종묘와 사당에 천신하며 편과 화채를 만들어 먹는저 익으며 단오절이 제철이어서 궁중에 진상하고 종묘와 사당에 천신하며 편과 화채를 만들어 먹는

다. 앵두화채는 앵두를 따서 깨끗이 씻고 씨를 빼서 설탕이나 꿀에 재워 두었다가 먹을 때 오미자 국다. 앵두화채는 앵두를 따서 깨끗이 씻고 씨를 빼서 설탕이나 꿀에 재워 두었다가 먹을 때 오미자 국

물에 넣고 실백을 띄워 낸다. 단옷날 민가에서 즐겨 만들어 먹던 청량음료이다. 물에 넣고 실백을 띄워 낸다. 단옷날 민가에서 즐겨 만들어 먹던 청량음료이다. 

 신록의 민속축제 단오는 누구보다 처녀총각에게 가슴 설레는 날 이었다. 조선시대 유교관습으로  신록의 민속축제 단오는 누구보다 처녀총각에게 가슴 설레는 날 이었다. 조선시대 유교관습으로 

인한 남녀칠세부동석의 내외(內外)의 예(禮)가 이날만큼은 완화되었다. 완전히 자유스럽지는 않아도 인한 남녀칠세부동석의 내외(內外)의 예(禮)가 이날만큼은 완화되었다. 완전히 자유스럽지는 않아도 

얼굴을 흘낏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얼굴을 흘낏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이날은 있었다. 아침이면 새 옷으이날은 있었다. 아침이면 새 옷으

로 갈아입은 여자들이 그네를 뛰기 로 갈아입은 여자들이 그네를 뛰기 

위해 나들이를 나선다. 남자들이 위해 나들이를 나선다. 남자들이 

힘자랑을 겨루는 씨름장으로 나오힘자랑을 겨루는 씨름장으로 나오

는 길에 서로 오가면서 마주친다. 는 길에 서로 오가면서 마주친다. 

처녀 총각들은 ‘옷깃만 스쳐도 인처녀 총각들은 ‘옷깃만 스쳐도 인

연’이라는 속담을 이때 실행에 옮연’이라는 속담을 이때 실행에 옮

기고자 애썼다. 기고자 애썼다. 

 단오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는 그 단오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는 그

네뛰기와 씨름이었다. 이것은 무더위를 땀으로 식히는 이열치열(以熱治熱)의 놀이이기도 하다. 그네네뛰기와 씨름이었다. 이것은 무더위를 땀으로 식히는 이열치열(以熱治熱)의 놀이이기도 하다. 그네

뛰기는 단오 날 여자들의 놀이로서 정월놀이인 널뛰기와 함께 여성놀이의 쌍벽을 이룬다. 그네에 대뛰기는 단오 날 여자들의 놀이로서 정월놀이인 널뛰기와 함께 여성놀이의 쌍벽을 이룬다. 그네에 대

해 문헌상으로는 고려시대 자료에 처음 나타난다. ‘고려사’ 열전의 ‘최충헌전’에 “단오 날에 해 문헌상으로는 고려시대 자료에 처음 나타난다. ‘고려사’ 열전의 ‘최충헌전’에 “단오 날에 

충헌이 그네를 설치하고 4품 이상의 문무 관원들을 초청하여 3일간 연회를 베풀었다”고 한 기록이 충헌이 그네를 설치하고 4품 이상의 문무 관원들을 초청하여 3일간 연회를 베풀었다”고 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문헌상의 첫 기록이다.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문헌상의 첫 기록이다. 

 여자들이 단오 날 곱게 차려입고 그네를 뛰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답다. 그래 여자들이 단오 날 곱게 차려입고 그네를 뛰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답다. 그래

서 그네 뛰는 여자의 모습을 반선녀(半仙女)라고도 했다. 이 무렵에는 신록이 우거지고 날씨 또한 청서 그네 뛰는 여자의 모습을 반선녀(半仙女)라고도 했다. 이 무렵에는 신록이 우거지고 날씨 또한 청

명하므로 푸른 창공을 박차고 하늘 높이 솟구치는 여인의 모습은 물찬 제비 같았다. 명하므로 푸른 창공을 박차고 하늘 높이 솟구치는 여인의 모습은 물찬 제비 같았다. 

 그네놀이에는 한 사람이 뛰는 외그네 뛰기와 한 그네에 두 사람이 함께 마주 향하여 뛰는 쌍그네,  그네놀이에는 한 사람이 뛰는 외그네 뛰기와 한 그네에 두 사람이 함께 마주 향하여 뛰는 쌍그네, 

혹은 맞그네 뛰기가 있다. 그네는 흔히 여자들의 놀이로 알려져 있지만 남자들도 종종 뛴다. 단오 혹은 맞그네 뛰기가 있다. 그네는 흔히 여자들의 놀이로 알려져 있지만 남자들도 종종 뛴다. 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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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록의 창포 향기 가슴 설레는 단오(端午) ●●●

날 그네뛰기야말로 옛날 부녀자들이 일년 내내 억눌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 볼 수 있는 유일한 날 그네뛰기야말로 옛날 부녀자들이 일년 내내 억눌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 볼 수 있는 유일한 

놀이였다. 놀이였다. 

 단오에는 마을마다 수호신에게 공동체 제의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군현 단위 단오에는 마을마다 수호신에게 공동체 제의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군현 단위

의 큰 단오제가 지역마다 펼쳐졌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릉단오제이다. 강릉단오제는 대관의 큰 단오제가 지역마다 펼쳐졌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릉단오제이다. 강릉단오제는 대관

령 서낭을 모시는 행사로 음력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 잡은 강릉단오제는 령 서낭을 모시는 행사로 음력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 잡은 강릉단오제는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다. 경북 경산시 자인에서는 단오에 한 장군(韓將軍)에게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다. 경북 경산시 자인에서는 단오에 한 장군(韓將軍)에게 

제사를 지내고 여원무(女圓舞)를 추며 노는 한 장군놀이가 전승된다. 또한 문호장(文戶長)이라는 신제사를 지내고 여원무(女圓舞)를 추며 노는 한 장군놀이가 전승된다. 또한 문호장(文戶長)이라는 신

령한 인물에게 제를 올리는 경남 창녕군 영산면의 ‘문호장 굿’이 전해온다. 령한 인물에게 제를 올리는 경남 창녕군 영산면의 ‘문호장 굿’이 전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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